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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의 홍콩, 주하이(珠海)시 헝친다오(橫琴島) 개발

■ 8월 초 국무원은 광둥성 주하이(珠海)시 헝친다오(橫琴島)신구 개발 프로젝트를 승

인, 향후 홍콩과 유사한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할 예정.

- 관세, 법인세, 부동산 개발 등 다방면의 우대정책을 통해 인적자원의 이동, 물류, 

자본흐름에 대한 장애요인을 최소화하여 헝친다오를 관광휴양, 비즈니스·금융 서비

스, 첨단기술 산업 단지로 육성하려는 목적임. 

ㅇ 헝친다오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통관절차 및 관세를 감면하며, 일정자격을 갖

춘 기업에 대해 우대 법인세율 적용(25%→15%). 또한 홍콩·마카오인을 대상으

로 개인소득세 감세. 

- ‘헝친다오 발전계획’에 의하면 2020년까지 인구 28만 명, GDP 88억 달러를 목표

로 하며, 목표달성 시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초과함.   

표 1. 헝친다오, 홍콩, 마카오 비교

헝친다오(2020년 목표) 홍콩(2010년) 마카오(2010년)

면적(km2) 1061) 1,104 30

인구(만 명) 28 710 55

GDP(억 달러) 88 2,250 272

1인당 GDP(달러) 31,2542) 31,660 49,745

 주: 1) 면적은 2020년 목표가 아닌 2011년 현재 면적임. 

     2) 실제 ‘헝친다오 발전계획’에서 밝힌 2020년 GDP목표액은 560억 위안이며, 작성일(8월 23일) 환율을 적용

하여 달러로 환산함.

 자료: 언론보도자료 종합, EIU

■ 지난 3월 광둥성과 마카오 정부는 관련 협력개발에 대한 협의를 체결하여, 지방 정

부 간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함.  

- 광둥성의 홍콩, 마카오간 지역협력 체제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본 개발을 통해 산

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려는 목적임.

ㅇ 광둥성 정부는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하고 있는바, 이에 

필요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해 홍콩, 마카오와 긴밀한 협력이 필

요한 상황임.

- 마카오는 여행·관광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제규모를 확대하여, 지역 

경제권의 범위를 넓히는데 목적을 둠.  



■ 근거리에 인접한 두 개의 자유무역지대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경쟁관계

로 인한 지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됨.

- 헝친다오 개발은 홍콩, 마카오와 광저우(廣州), 선전(深圳), 주하이 등 주장삼각주 

주요 도시를 묶는 지역경제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.

ㅇ 2015년 주하이, 홍콩, 마카오를 연결하는 주강아오(珠港澳)대교가 완공되면 주

하이-홍콩 사이 거리가 30분으로 좁혀짐.

- 기존에 중국대륙의 관문역할을 했던 홍콩은 선전과 협력을 강화하여 주하이·마카

오 경제협력에 대응함.

ㅇ 중국대륙에 대한 접근성 향상, 현대화된 시설, 우수 인력유입으로 헝친다오의 경

쟁력이 강화될 경우 홍콩의 입지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됨. 이에 홍콩은 

최근 선전과 접경지역인 허타오(河套)개발 합작의향서를 체결하고 선전과 인적, 

물적통합을 강화할려는 의지를 보임. 

- 일각에서는 광둥성(중국 본토)이 홍콩의 발전모델을 모방하는 경향을 우려하며, 

지역 간 경쟁구도 심화를 지적.

ㅇ 광저우 난사(南沙)신구, 선전 치엔하이(前海)신구, 주하이 헝친다오신구 등 광둥

성 3개의 신구에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이 모두 홍콩의 핵심 산업(금융, 

물류 등)과 중복. 

그림 1. 광둥성 신구개발 추진 지역

                       자료: squidoo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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